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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 수

=Abstract=

A Study on the Dep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Student’’s Motivation for Selecting their Major

and the Degree of their Satisfaction in it

Yeoun-Soo Kim

Dept. of Dental Laboratory Technology, Wonkwang Health Science College

With 1002 students around 8 colleges nationwide joining, the survey was on their knowledge

before entering their school, and thereafer, the degree of their satisfaction in their major and

professors & lectures.

1. When they chose their major, the most influential was their parents and relatives, the largest

number of 435(43.5%) replied, About the motivation for selection their jajor, 454(45.4%)

answered the most it seemed to be a bright future specialty.

On that question, more freshmen(51.0%) answered theyu expected good trend than sophomores

and juniors and more women students(48.8%) did so than men ones.(P<.05)

2. While 619(61.8%) were familiar with major before applying, only 68(6.85%) knew their major

very well at that time. More freshmen(62.5%) applied in the state of well-knowing what their

major is than sophomores and juniors did.(P<.01) More women students(40.9%) applied not

knowing it than the counterpart. About the time for choice, 795(79.5%) answered the most one

of application days. More women students(81.0%) chose their major during the application

time(P<.01)

3. The satisfaction survey shows 438(43.8%) are satisfied and 165(16.5%) are not. More men

students(47.2%) are satisfied.(P<.01) The factor their satisfaction is their major come together

with aptitude(44.7%), 196ppl), and the dissatisfaction factor is the difficulty of the theory and

practice.(30.8%, 171p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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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란 인간행동의 활발성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하며 행동의 방향을 정해
주는 요인으로써 행동의 수준 또는 강도를 결

정하는 심리적 구조이며, 과정이다. 그러므로
동기에 관한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바람직한
행동을 하려는 노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을 찾
아내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바람직한 행동유발에 필요한 사항은 성취동
기라는 도전적 과제를 성취함으로써 만족을
얻을 수 있으므로, 특히나 학교 학습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학습된 동기인 성취
동기를 통해 학생들을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
더 나아가 학교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살펴봄을써 짜임새 있는 교육을 통한
학생지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학업 성취를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인지적 측면으로 학과목의
이해를 통한 지적능력의 함양이다. 교육을 통
한 지적 능력의 향상은 교육 목표의 일부이기
는 하나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시해 온 것이
사실이며, 이는 초·중등 교육과정에서 보다
전공분야의 소양을 함양시키는 대학교육에서
는 더욱 중요시 되어왔다. 그러나 또 하나 학
업 성취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은 태도
적 측면으로서 이는 학생들이 학업을 통해서
각 과목에 대한 흥미, 만족 등과 같은 정의적
요소를 의미하며 이러한 학업에 대한 태도는
학생들이 학업을 하게 하는 동기적 기능을 한
다. 특히 학업에 능동적인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 있어 중요하다.
1960년대에는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주요
한 요인으로 인지적 측면인 개인의 차가 주로
연구되었으나 박은 1970년대부터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는 흥미, 만족, 성격, 동기 등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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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f they could change their major, 454(46.6%) wouldn’t do so, while 541(54.4%) would shift

their major to other fields. More freshmen(49.5%) wouldn’t change than sophomores and

juniors. Neither did more men students(4938%) than women.

Within the same grade, there’s no meaninful difference.(P<.01)

5. On the satisfaction in the lectures of the professors of their major, 464(46.5%) said the lecutres

are excellent, 102(10.2%), they are not. About the lectures of the liberal subjects, 193(19.4%)

said are excellent, 365(36.6%) are not.

※ 본 논문은 1998년도 원광보건대학 학술연
구조성비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비지적 요인에 의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다. Doty는 사
회적 욕구와 광의성, Dunn은 학습양식, Bar-
Yam은 성취욕구, Rhett는 사회화 과정을 통해
형성된 지각양식, Garger는 성격 등을 태도적
측면으로 중시하였다.
따라서 교육을 통한 학업성취는 장기적인 안
목으로 볼 때 학과목에 대한 긍정적 태도형성
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보건 의료전문직으로서의 고도의 기술을 요
하는 분야인 치과기공사는 구강보건활동의 내
용과 질 및 국민구강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고도의 전문지
식과 기술을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도록 양성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치과기공 교육을 받을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통한 긍정적 태도 형성의 결여로 인한
효과적이 전문교육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적 측면뿐만 아닌
Maslow의 주장과 같이 비지적 요인인 동기에
도 큰 영향이 있으며, 비지적 요인 중 선택동
기와 전공학습과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고 사
료되다. 정은 특수교육 대상은 필연적으로 동
기와 학생의 특성을 조사하여 선정되어야 한
다고 했으며, 이의 조사연구에서도 동기와 태
도가 학업과 관계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오늘
날 급변하는 학생들의 의식에 맞추어 치기공
과 학생들이 입학하기 전 대학에 대한 인식,
전공학과에 대한 만족도 및 교수의 강의 만족
도 등을 조사하여 그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
도하는데 필요한 자료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
다.

본 연구는 치기공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들의 생활에 대한 실태와 학업 및 의식구조를
파악해서 전문직에 대한 인식 및 태도, 학생들
의 입학동기와 전공학습에 대한 만족 상태 등
을 조사하여 바람직한 대학생활의 유도와 학
생들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얻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는 치기공과가 소속되어
있는 전국 14개의 대학 중 수도권에서는 고려
보건대학, 신흥대학, 동남보건대학을, 광역시에
서는 지산대학, 광주보건대학을, 중소도시에서
는 원광보건전문대학, 김천대학, 동우대학 등
모두 8개 대학의 1, 2, 3학년으로 선정하였다.
이와 같이 여러 대학을 선정한 것은 지역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차이점과 학과의 역사
및 시설 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차이점을
고려하여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구하기 위함
이다. 연구대상의 학생들의 설문조사는 선정된
대학을 직접 방문하거나 각 대학의 치기공과
학과장님께 의뢰하여 학년별로 그 시간에 출
석한 학년들에게 배부하여 조사한 후 회수된
1079부중 1002부의 응답자만 가지고 결과를 처
리하였다. 연구대상의 대학분포는 <표 1>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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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조사대상 대학분포



연구도구는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설문지
는 일반적 특성에 대해 4문항과 추, 황, 이, 등
이 조사 실시하였던 선택형 문항들을 수정 보
완하여 입학하기 전 대학에 대한 인식 4문항,
전공학과에 대한 만족도 4문항, 교수의 강의
만족도 2문항 등 모두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조사기간은 1997년 5월 7일부터 8월 30일 사
이에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모두 부호화 한후 SPSS/PC+
에 의한 통계처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대학
의 지역별, 학년별, 성별로 하여 각 문항에 대
한 반응 특성을 구하고 전체 응답자에 대한
빈도분석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X2(chi-
square) 검증을 하여 P < .05 수준과 P<.01 수
준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보았다.

조사대상자의는 1002명으로 이들 대상자의
특성으로는 연령, 성별, 학년, 대학의 지역, 출
신고등을 조사하였다.(표 2)
조사대상 1002명중 남학생이 49.9%(500명),
여학생이 50.1%(502명)로 별 차이가 없었으며
이는 과거 남학생수가 월등했던 시기와 대조
적으로 여학생의 치기공과 입학 증가와 더불
어 학제변경으로 인한 3년제 학생들의 복학시
기가 안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령을 보면 20대 이하가 47.0%(471명), 20
∼23세가 40.4(405명), 24세 이상이 12.6%(126
명)로 20세 이하가 가장 많았으며, 학년별로
보면 1학년이 52.8%(529명)로 가장 많은 분포
를 나타내고 있으며, 2학년이 32.2%(323명), 3
학년이 15.0%(150명) 순으로 나타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생수 감소요인 역시 남
학생의 군 휴학이 있는 반면 군제대의 복학시

기가 아직 되거 않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보면 중소도시 학생들이 44.2%(443
명)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며, 광
역시 학생들이 20.7%(207명)로 낮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중소도시와 수도권은 3개 대학을, 광역
시는 2개 대학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기 때
문이다.
출신고별로 보면 인문계 출신 86.6%(866명)
로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고, 상업계
출신 8.0%(80명), 공업계 2.9%(29명), 통신고
및 검정고시 출신은 1.8%(18명), 기타는 0.8%
(8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치기공과 학생들의 입학하기 전 대학에 대한
인식의 조사결과를 보면 <표 3>∼<표 6>과 같
다.

124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1))치치기기공공과과 선선택택시시 영영향향을을 준준 인인물물
학과 선택시 영향을 준 인물의 결과는 <표
3>과 같다.
부모 및 친지가 435명(43.5%)으로 가장 높았
고, 다음은 본인의 결정이 356명(35.6%), 학교
선배 및 친구가 98명(9.8%), 교사가 81명
(8.1%), 기타가 31명(3.1%)의 순이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본인의 결정이 가장 많
았고 이의 연구에서는 가족 또는 친척과 의논
하여 선택했다는 것이 가장 높았다. 일반적으
로 대학생들은 학과 선택시 주로 본인이 결정
했거나 부모 및 친지와 의논하여 전공학과를
선택한 것으로 높게 나타났다.
치기공과 대학생들의 부모 및 친지로부터 가
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은 부모 및 친지들이
생각할 때 치기공과가 타 직종에 비해 장래성
이 있다고 보고 선호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부모 및 친지에 광역시
학생들이 47.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본인의

결정에서는 수도권 학생들이 36.9%로 가장 높
게 나타났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
었다.
학년별로 보면 부모 및 친지에는 1학년의
44.2%에 비해 2학년이 43.3%, 3학년이 40.6%
로 점차 약간의 감소율을 보여 학년이 낮을수
록 부모 및 친지와 논의하여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고 본인의 결정에는 1학년의 34.6%에
비해 2학년이 36.2%, 3학년이 37.3%로 약간 증
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치
기공과 선택시 본인이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성별로 보면 부모 및 친지에 남학생과 여학
생이 각각 43.8%와 43.0%을 보여 비슷한 비율
로 높게 나타났고, 본인의 결정에도 남학생과
여학생이 각각 25.6%와 35.4%을 보여 비슷한
비율로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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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치기공과 선택시 영향을 준 인물 단위 : 명(%)



22))  치치기기공공과과를를 선선택택한한 동동기기
치기공과를 선택한 동기의 결과는 <표 4>와
같다.
전망있는 전문직 학과가 454명(45.4%)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주위의 권유가 299명
(29.9%), 취직이 잘 되기 때문에가 64명
(6.4%), 단독개업의 특성 때문에와 합격가능성
이 높아서가 각각 25명(2.5%)의 순으로 나타
났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장래성을 고려해서가 가
장 높았고, 이의 연구에서는 입학당시 성적이
좋지 못해서가, 정의 연구에서는 남자의 경우

학력취득 동기가, 추의 연구에서는 졸업후 취
직 기회가 보장이 각각 가장 높았다.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은 전공에 따라 동기는
달리하고 있으나 특히 대부분의 치기공과 대
학생들이 치기공과를 전망있는 전문직 학과로
보고 선택했다는 긍정적 입학동기를 보여주고
있지만 주위의 권유를 받아 입학했다는 소극
적 태도를 보인 학생들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치기공과를 지망하는 학생들이
적성과 능력에 맞고 장래 작업을 고려해서 떳
떳하게 입학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과 풍토의
조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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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치기공과를 선택한 동기
단위 : 명(%)



이를 지역별로 보면 전망 있는 전문직 학과
에 중소도시 학생들이 47.1%로 가장 높았고,
주위의 권유에 수도권 학생들이 32.1%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으며,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별로 보면 전망 있는 전문직 학과에 1학
년에서 51.0%로 가장 높았고, 주위의 권유는 1
학년의 25.5%에 비해 2학년이 34.3%, 3학년이
35.5%로 약간 증가율을 보여 학년이 올라갈수
록 치기공과 선택시 주위의 권유를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 보면 전망있는 전문직 학과에 여학생
이 48.8%로 남학생의 41.8%보다 높아 여학생
이 더 치기공과를 전망있는 전문직 학과이기
때문에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위의 권유
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받은 것으로 나타
났다.

33))  치치기기공공과과에에 대대한한 사사전전지지식식
치기공과에 대한 특성을 알고 지망했는가를
보면 <표 5>와 같다.
대강 알고 지망했다가 551명(55.0%)으로 가
장 많았고, 잘 모르고 지망했다가 285명
(28.5%), 전혀 모르고 지망했다가 97명(9.7%),
잘 알고 지망했다가 68명(6.8%) 순으로 나타
났다. 즉 알고 지망했다가 619명(61.9%)으로
높게 나타났고 모르고 지망했다에 382명
(38.2%)으로 나타났다. 김의 연구에 의하면 치
기공과 대학생들은 60.4%가 치과기공계의 직
업세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입학
하기 전에 전공의 특성을 알고 입학한 학생들
역시 입학 후에도 치과기공계에 꾸준한 관심
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치기공과
학생들의 치기공과에 사전지식 정도는 61.8%
가 알고 지망했지만 이중 잘 알고 지망했다가
68명(6.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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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치기공과에 대한 사전지식
단위 : 명(%)



선행연구에 의하면 전공에 대해 입학 전에
사전지식 정도는 50∼60% 정도 알고 지망했던
것으로 나타났고, 치기공과 학생 역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학 입학 전에 전공학과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치기공과를 두고
있는 대학에서는 교육목적, 역할과 기능에 대
해 방송매체, 신문, 동문회 등을 이용하여 적극
적인 홍보 활동함과 동시에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구체적인 적성검사와 확실한 정보에
의해 학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대강 알고 지망했다에
중소도시 학생들이 59.5%에 비해 광역시 학생
들이 52.6%, 수도권 학생들이 50.5%로 점차
감소율을 보였다.(P<0.01) 즉 중소도시 학생들
은 대소시 학생들보다 치기공과 특성을 알고
지망한 편이다.
학년별로 보면 대강 알고 지망했다에 1학년
은 62.5%에 비해 2학년은 48.6%, 3학년은
42.0%로 점차 감소율을 보여 학년이 낮을수록
치기공과 특성을 알고 지망한 것으로 나타났
다.(P<0.01) 따라서 치과기공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성별로 보면 대강 알고 지망했다에 남학생이
55.2%, 여학생이 54.7%로 남학생과 여학생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모르고 지망
했다에는 여학생이 40.9%, 남학생이 35.2%를
보여 여학생이 높았다(P<0.01)
따라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치기공과에 대
한 사전에 알고 지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44))  치치기기공공과과를를 선선택택한한 시시기기
치기공과를 선택한 시기를 보면 <표 6>과 같
다.
원서 접수기간에 795명(79.5%)으로 가장 높
았고, 고교시절이 187명(18.7%), 고교이전이 20
명(2.0%) 순으로 반응을 보였다.
최의 연구에서는 입시시간에 41.1%, 원서 제
출 당일이 36.1%, 고교시절이 12.2%, 고교시절
이전이 6.3% 순이었고, 경기대의 연구에서는
원서 작성시가 80.2%, 원서 제출시와 고교 3학
년 때가 9.3%와 6.7%이었다. 이것은 본 연구
결과와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
다. 따라서 학과 선택시기 역시 전술한 바와
같이 대학의 적극적인 홍보와 고등학교에서의
진로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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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치기공과를 선택한 시기
단위 : 명(%)



교시절에 학과 선택이 이루어지리라 생각한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원서 접수 기간에는 수
도권 학생들의 86.0%에 비해 광력시 학생들이
78.7%, 중소도시 학생들이 74.0%로 점차 감소
율을 보여 대도시 학생일수록 원서 접수기간
에 치기공과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
다.(P<0.01)
고교시절에는 대도시 학생이 12.5%에 비해
광역시 학생들이 20.3%, 중소도시 학생들이
22.7%로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어 도시가 작은
지역의 학생일수록 치기공과 선택은 고교시절
에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1 수준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별로 보면 원서 접수기간에 3학년이
84.6%로 가장 높았고 고교시절에는 2학년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
성별로 보면 원서 접수기간에 여학생이 407
명(81.0%), 남학생이 388명(77.6%)으로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원서 접수기간에 치기공
과를 선택한 것으로 타나났으며, P<0.01 수준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공학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표 7>
∼<표 10>에 나타난 바와 같다.

11))  치치기기공공과과에에 대대한한 만만족족도도
전공학과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표 7>과 같
다.
보통 수준에 398명(39.8%)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약간 만족한다에 300명(30.0%), 매우
만족한다에 138명(13.8%), 약간 불만이다에
122명(12.2%), 매우 불만이다에 43명(4.3%) 순
으로 나타났다. 즉 만족한다가 438명(43.8%)
불만족한다가 165명(16.5%)으로 치기공과 학
생들이 전공학과에 대해 만족하는 편으로 반
응을 나타낸 것은 학과에 잘 작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
을 수 있다고 본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만족한다가 36.2%∼
54.1%로 가장 높았고, 황의 연구에서는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다에 42.5%로 가
장 높았다.
장의 연구에 의하면 잘 했다고 생각한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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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치기공과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그런데로 만족한다가 91.7%로 대부분의 학생
들이 전공학과에 잘 적응하고 있었고 8.3%만
후회하고 있었다.
따라서 치기공과 대학생들의 전공학에 대한
만족도는 타 대학 학생들보다 약간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만족한다에 중소도시 학
생이 45.3%로서 다른 지역 학생들보다 학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년별로 보면 약간 만족에는 1학년의
32.7%에 비해 2학년은 27.2%, 3학년은 26.0%
로 점차 감소율을 보였고, 매우 만족에서도 학
년이 낮을수록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므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공학과에 대해 불만스럽
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학
년이 올라감에 따라 전공과목을 많이 공부하
고 접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불만을 느끼는

경우도 많아지고 구체화되기 때문이라고 해석
된다.
학년별에서 학년간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성별로 보면 만족한다에 남학생(47.2%)이
여학생(40.1%)보다 만족하고 있었고, 불만이다
에서는 여학생(17.6%)이 남학생보다 높았
다.(P<0.01)

22))  치치기기공공과과에에 대대해해 만만족족하하는는 이이유유
전공학과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를 보면 <표
8>과 같다.
전공학과가 적성에 맞아서가 44.7%(196명)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희망했던 학과라서가
25.3%(111명), 기타가 16.7%(73명), 교우관계
가 좋아서가 8.2%(36명) 등의 순으로 반응을
보였다. 이는 <표 4> 치기기공과 선택동기와 <
표 7> 치과기공과의 만족도 등을 살펴보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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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치기공과에 대해 만족하는 이유
단위 : 명(%)



때 전망있는 전문직이라서 치기공과에 대한
응답율이 긍정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은 상
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전공학과가 적성에 맞아
서는 수도권 학생들이 41.4%(63명)에 비해 광
역시 학생들이 45.9(39명), 중소도시 학생들이
46.8%(94명)으로 점차 증가를 보여 작은 도시
의 학생일수록 치기공과가 적성에 맞기 때문
에 만족하다고 하였으며, 희망했던 학과에는
광역시 학생들이 28.2%(24명)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학년별로 보면 전공학과가 적성에 맞다에는
2학년에서 56.9%로 3학년에서 50.9%로 가장
높았고 1학년의 37.2%로 가장 낮았다. 희망했
던 학과에는 1학년은 32.5%(83명)에 비해 2학
년은 16.9%(22명), 3학년은 11.3%로 감소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1학년은 아직 적응에 어
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저학년일수
록 희망했던 학과라서 만족한다고 하였다. 따
라서 2학년과 3학년은 치기공과 전공에 어느
정도 적응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학
년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성별로 보면 전공학과가 적성에 맞다에 여학
생이 46.5%(94명), 남학생이 43.2%로 높게 나
타나고 있고, 희망했던 학과에는 여학생이
26.7%로서 남학생보다 약간 더 높게 만족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서는 통계학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33))  치치기기공공과과에에 대대해해 불불만만족족 하하는는 이이유유
전공학과에 불만족 하는 이유를 보면 <표 9>
와 같다.
전공의 이론 및 실습이 어렵다에 171명
(30.4%)으로 가장 높았고, 적성과 흥미가 맞지
않다가 144명(25.6%), 기타가 93명(16.5%), 장
래성이 희박하다에 71명(12.6%), 원하던 학과
가 아니다에 52명(9.2%), 강의수준이 미흡해서
32명(5.7%) 순으로 나타났다.
치기공과 전공의 이론 및 실습이 어렵다가
불만족의 이유로 가장 높게 지적하고 있는 것
은 치기공과 학생들의 성공적인 교육효과 기대
에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
추와 김의 연구에서는 적성과 흥미에 맞지

않는다에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원의 연구
에서는 적성이나 소질이 부적합해서 40.1%로
가장 높았고 원의 연구에서는 적성이나 소질
이 부적합해서가 40.1%로 가장 높았다. 장의
연구에서는 54.6%가 교육내용이 너무 어려워
서 전공학습의 불만족이라고 가장 높았다.
치기공과 대학생의 전공에 대해 불만족하는
큰 이유는 장의 연구와 같았고 타 학생들은
적성과 흥미가 맞지 않는 이류를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전공이론 및 실습이 어
렵다가 광역시와 중소도시 학생들은 각각
33.6%와 33.1%인 반면에 수도권 학생들은
25.0%로 낮은 비율을 보여 수도권 학생들보다
광역시와 중소도시 학생들이 전공의 이론 및
실습에 대해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고 적성과
흥미가 맞지 않다에는 수도권 학생들이 28.5%
에 비해 광역시 학생들은 25.4%, 중소도시 학
생들은 23.2%로 점차 감소율을 보여 대도시권
학생일수록 적성과 흥미가 맞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
이는 없었다.
학년별로 보면 전공의 이론 및 실습이 어렵
다에는 1학년의 36.6%에 비해 2학년에서
28.4%, 3학년에서 16.4%로 잠차 감소율을 보
여 저학년일수록 전공의 이론과 실습이 어렵
다고 느끼고 있었는데 이는 학년이 낮을수록
치기공과에 적응이 덜 되어 나타나는 현상으
로 풀이된다.
적성과 흥미가 맞지 않다에는 1학년이
23.4%에 비해 2학년이 25.3%, 3학년이 31.9%
로 점차 증가율을 보여 고학년으로 올라갈수
록 적성과 흥미가 맞지 않는다고 응답하였으
며 통계학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성별로 보면 전공의 이론 및 실습이 어렵다
에 여학생이 36.0%, 남학생이 23.9%를 보여
이론 및 실습에 더 어렵다고 느끼고 있었다.
적성과 흥미가 맞지 않다에 여학생이 28.6%,
남학생이 22.0%를 나타내고 있어 여학생이 남
학생보다 치기공과에 대해 적성과 흥미가 맞
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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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치기공과에 대해 불만족 하는 이유
단위 : 명(%)

표 10.  전과의 기회가 오면
단위 : 명(%)



44))  전전과과의의 기기회회가가 오오면면
자신에게 전과의 기회가 주어진다면을 보면
<표 10>과 같다.
전과할 의사가 없다가 454명(46.6%)으로 가
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비보건 분야에 214명
(25.1%), 다른 의료계나 보건계 분야에 197명
(19.8%), 기타가 130명(13.1%)의 순으로 나타
났다.
경기대학교의 연구에서는 전공을 바꾸지 않
겠다는 학생이 42.2%로 가장 높았고, 최의 연
구에서는 전과를 생각해 본적이 있었다가
52.7%로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 결과와 매
우 대조적 현상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과거
재학실절의 의식 상태에 비해 현재는 치과기
공사의 사회적 인식의 향상으로 치기공과 대
학생들의 직업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짐으로써
전공학습 만족도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과의사를 밝힌 경우
가 다른 의료계나 보건계 분야 및 비보건 분
야에 438명(41.3%)으로 나타나 전공선택시 확
실한 적성 고려와 정확한 정보, 그리고 입학
후 학생들에게 많은 상담 등을 통한 학과 특
성 및 직업의식을 고취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전과할 의사가 없다에는
수도권학생들이 46.8%에 비해 광역시학생들은
45.9%, 중소도시 학생들에는 44.5%로 점차 약
간의 감소율을 나타내고 잇어 대도시 학생일
수록 전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
보건분야에는 수도권 학생들은 27.7%에 비해
광역시학생들의 19.3%, 중소도시 학생들일수록
비보건계로 전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고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별로 보면 전과할 의사가 있다에는 1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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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전공교수의 강의 만족도
단위 : 명(%)



년의 49.5%에 비해 2학년 41.1%, 3학년이
21.4%로 점차 감소율을 보여 저학년으로 내려
갈수록 전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비보건계 분야에 3학년이 26.8%로 가장 높았
고 2학년이 22.3%, 1학년이 19.4%로 점차 감소
율을 보여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전과의 기
회가 오면 비보건계 분야로 전과할 의사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성별로 보면 전과할 의사가 없다에 남학생이
49.8%, 여학생이 41.3%로 남학생이 여학생보
다 전과할 의사가 없었고, 타보건계와 비보건
계에 여학생이 48.0%, 남학생이 34.3%로 여학
생이 남학생보다 전과의 기회가 오면 타 보건
계나 비보건계로 전과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치기공과 학생들의 강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11>∼<표 12>와 같다.

11))  전전공공교교수수의의 강강의의 만만족족도도
전공교수의 강의 만족도 결과는 <표11>과 같
다.
훌륭한 편이다가 415명(41.6%), 미흡한 편이
다에 84명(8.4%), 매우 훌륭하다가 49명
(4.9%), 매우 훌륭하다에 18명(1.8%)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치기공과 학생들은 훌륭하다가 46.5%, 미
흡하다가 10.2%로 전공교수의 강의에 대해 만
족한다는 경향이 전반적으로 높은 경향을 나
타냈다.
원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만족한다에 41.6%,
대체로 불만이다에 20.3%로 나타났고 경기대
학교 연구에서는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이 각
각 28.3%와 8.1%로 36.4%가 불만이었고, 매우
만족은 1.6%, 만족은 7.3%로 8.9%만이 만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훌륭한 편이다에는 중소
도시에서 39.3%에 비해 광역시는 40.6%, 수도
권은 44.6%로 증가율을 보여서 대도시 학생일
수록 전공교수 강의에 대해 훌륭하게 생각하
고 있었고, 통계학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년별로 보면 훌륭한 편이다에는 2학년에서
42.9%로 가장 높았고, 3학년에서 26.7%로 가
장 낮았다. 통계학적으로 P<0.01 수준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 보면 훌륭한 편이다에서는 남학생이
47.0%, 여학생이 36.3%로 남학생이 여학생보
다 전공교수 강의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P<0.01 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22))  교교양양교교수수의의 강강의의 만만족족도도
교양교수의 강의 만족도를 보면 <표 12>와
같다.
훌륭한 편과 매우 훌륭하다가 각각 169명
(17.0%)과 24명(2.4%)으로 19.4%가 훌륭하다
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흡한 편과 매우 미흡하
다가 각각 294명(25.0%)과 116명(11.6%)으로
36.6%가 미흡하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경향에 대한 깊은 연구가 필요
하리라 생각한다.
원의 연구에서는 대체로 만족과 매우 만족한
다가 각각 20.4%와 1.3%로 21.7%가 만족한다
고 나타났다. 그리고 대체로 불만과 매우 불만
이다가 각각 27.0%와 5.1%로 32.1%가 불만이
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훌륭한 편이다에 광역시
학생들이 18.0%로 가장 높았지만 타지역에서
도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고 미흡한 편이다에
는 수도권이 26.0%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타지역에서도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통계
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학년별로 보면 훌륭한 편이다에 1학년과 2학
년에서 각각 18.0%와 18.8%로 나타났고 3학년
에서는 9.3%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미흡한 편
이다에서는 2학년과 3학년에서 각각 29.1%와
29.7%로 나타났고 1학년에서 21.4%로 가장 낮
았다.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 보면 훌륭한 편과 매우 훌륭하다가
남학생에서 각각 20.1%와 4.4%로 24.5%가 훌
륭하다고 하였고 여학생은 각각 13.8%와 0.4%
로 14.2%가 훌륭하다고 하여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는 교양교수 강으에 대해 만족한 것드로
나타났고 미흡한 편과 매우 미흡하다에 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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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서 각각 28.7%와 11.4%로 41.4%가 미흡하
다고 하였고 남학생은 각각 21.3%와 11.8%로
33.1%가 미흡하다고 응답하여 여학생이 남학
생보다 교양교수 강의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P<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전국 8개 대학의 치기공과 대학생 1002명을
대상으로 입학하기 전 학과에 대한 사전지식,
전공학과에 대한 만족도 및 교수의 강의 만족
도 등의 3개 영역에 걸쳐 입학 하기전과 후의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통계처리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
다.

1) 치기공과 선택시 영향을 준 인물에는 부
모 및 친지가 436명(43.5%)으로 가장 많
았고 다음은 본인이 결정했다라고 356명
(35.6%)이 응답하였다.
광역시 학생들은 부모 및 친지가 47.3%,
수도권 학생은 36.9%가 본인이 결정한 것
으로 나타났고, 1학년은 부모 및 친지가
44.2%, 3학년으로 34.6%가 본인이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여학생은 비슷하
게 높은 비율로 부모 및 친지라고 하였
다.
2) 치기공과를 선택한 동기는 전망있는 전문
직 학과가 454명(45.4%)으로 가장 높았
고, 다음으로는 주위의 권유가 299명
(29.9%)로 나타났다.
중소도시 학생은 47.1%가 전망있는 전문
직학과라고 하였고 수도권 학생에서는
32.1%가 주위의 권유라고 높게 응답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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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교양교수의 강의 만족도
단위 : 명(%)



다.(P<0.05) 1학년은 51.0%가 전망있는 전
문직 학과라고 하였고, 3학년은 35.5%가
주위의 권유라고 높게 응답하였다.(P<0.01)
여학생은 48.8%가 전망있고 전문직 학과
라고 하였으며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주위
의 권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치기공과에 대한 사전지식을 알고 지망했
다가 619명(61.8%)이 알고 지망했지만 이
중 잘 알고 지망했다가 68명(6.8%)에 불
과했다.
중소도시 학생(59.5%)은 대도시 학생보다
전공의 특성을 알고 지망한 것으로 나타
났다.(P<.01)
1학년(62.5%)이 2, 3학년보다 전공의 특
성을 알고 지망한 것으로 나타났고
(P<0.01), 여학생(40.9%)은 남학생보다 모
르고 지망한 것으로 나타났다.(P<.01)
4) 치기공과 선택시기는 원서접수 기간이
795명(79.5%)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고교시절이 187명(18.7%)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학생(86.0%)이 다른 지역 학생보
다 원서 접수기간에 학과를 선택한 것으
로 나타났다.(P<0.01) 여학생(407명,
81.0%)이 남학생보다 원서 접수기간에 치
기공과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
다.(P<0.01)
5) 치기공과에대한 만족도는 만족한다가 438
명(43.8%), 불만족한다가 165명(16.5%)으
로 나타났다. 중소도시 학생이 45.3%로서
다른 지역 학생들 보다 높았고, 1학년
(48.2%)이 2·3학년보다 치기공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학년간에서 통계학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1)
남학생(47.2%)은 여학생(40.1%)보다 만
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또한 불만이다에서
도 여학생(17.6%)이 높게 나타났
다.(P<.01)
6) 치기공과에 대한 만족하는 이유는 전공학
과가 적성에 맞아서가 44.7%(196명)로 가
장 높았으며 다음은 희망했던 학과라서가
25.3%(111명)로 나타났다. 중소도시 학생
은 46.8%가 전공학과가 적성에 맞아서가,

광역시 학생은 28.2%가 희망했던 학과라
고 각각 높게 응답하였다.
2학년에서 56.9%가 전공학과가 적성에 맞
다라고, 1학년에서는 32.5%가 희망했던
학과이기 때문에 만족한다고 높게 응답하
였다.(P<.01)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전공학과가 적성에
맞아서와 희망했던 학과라고 높게 나타났
다.(P<.01)
7) 치기공과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는 전공
의 이론 및 실습이 어렵다가 171명
(30.8%)으로 가장 높았고, 적성과 흥미가
맞지 않다가 144명(25.6%)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및 중소도시 학생(33.6%와
33.1%)들은 수도권은(25.0%)보다 전공
이론 및 실습이 어럽다고 하였고 수도권
학생(28.5%)들은 다른 지역 학생보다 적
성과 흥미가 맞지 않다고 하였다. 1학년
(36.6%)에서 전공의 이론 및 실습이 어렵
다고 하였고 3학년은(31.9%)은 적성과 흥
미가 맞지 않다고 하였다.(P<0.01) 여학생
(36.5%)이 남학생(23.9%)보다 전공의 이
론 및 실습이 어렵다와 적성과 흥미가 맞
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P<.01 수준에서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
8) 전과의 기회가 오면에서는 전과할 의사가
없다가 454명(46.6%)으로 가장 높았고,
비보건 분야에 214명(21.5%), 다른 의료
계나 보건계 분야에 197명(19.8%), 기타
에 130명(13.1%)이 전과하겠다고 하였다.
수도권 학생(46.8%)이 타지역 학생보다
전과할 의사가 없었고 중소도시 학생
(24.8%)은 타지역 학생보다 다른 의료계
나 보건계 분야에 전과 할 의사가 높았
다.(P<0.01)
1학년(49.8%)이 다른 학년보다 전과할 의
사가 없었고, 3학년(26.8%)은 1∼2학년보
다 비보건계 분야로 전과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49.8%)이 여학생보다 전과할 의사
가 없었고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전과할
의사가 높았다.(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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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저공교수의 강의 만족도에서는 훌륭하다
가 464명(46.5%), 미흡하다가 102명
(10.2%)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학생(52.3%)이 다른 지역학생보다
훌륭하다 라고 높게 응답하였고 P<.01 수
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2학년(54.4%)이 훌륭하다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3학년(27.4%)은 낮게 응답하
였으며 P<.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 남학생(54.0%)이 여학생보다 훌륭
하다고 높게 응답하였다.(P<0.01)
10) 교양교수의 강의 만족도에서는 훌륭하다
가 193명(19.4%), 미흡하다가 365명
(36.6%)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 학생(20.0%)에서 훌륭하다라고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수도권 학생
(41.1%)이 미흡하다고 가장 높게 응답하
였다.
2학년(21.9%)에서 훌륭하다 하였고 3학년
(41.4%)에서 미흡하다라고 높게 응답하
였다.(P<0.05)
남학생(24.5%)이 여학생보다 훌륭하다라
고 응답하였고 여학생(40.3%)이 남학생
보다 미흡하다고 응답하였다.(P<0.01)

전국 치기공과 대학생들의 의식구조를 분석
하여 얻어진 문제점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
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대부분의 치기공과 대학생들은 치기공과
를 전망있는 전문직 학과로 보고 선택했
다는 긍정적 동기를 보여 주고 있지만 주
위의 권유를 받아 입학했다는 소극적 태
도를 보인 학생들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치과기공과에 지망하는 학생들이 적
성과 능력에 맞고 장래직업을 고려해서
떳떳하게 입학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과
풍토의 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2. 치기공과 대학생들이 대학 입학하기 전에
치기공과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치기공과
를 두고 있는 대학에서는 교육목적 및 역

할과 기능에 대해 방송매체, 신문 각 대학
의 전담 홍보위원 및 동문회 등을 이용하
여 적극적인 홍보활동함과 동시에 고등학
교에서는 학생들의 구체적인 적성검사와
확실한 정보에 의해 학과 선택할 수 있도
록 진로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3. 치기공과 전공의 이론 및 실습이 어렵다
가 불만족의 이유로 가장 높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치기공과 학생들의 성공적인
교육효과를 기대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
로 보아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진
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먼저 최
첨단 장비 및 시설투자를 하여 선진 교육
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교수들의 교제
개발, 실습지도의 효율화 및 kr 시청각 교
육을 이용한 효과적인 학습방법이 이루어
져야 성공적인 교육의 효과르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4. 치기공과 대학생들이 전과의 기회가 오면
다른 의료계나 보건계 분야로 411명
(41.3%)이 전과의사를 나타내고 있어 전
공선택시 확실한 적성 고려와 정확한 정
보 제공과 입학 후 학생들에게 많은 상담
등을 통한 학과 특성 및 직업의식을 고취
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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